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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않는곳에서의선(善)실천,더욱더값진일
년 넘게 독거노인들을 상으로 매주 화요일

마다‘어르신점심 접’을 해오고 있는 이재만
르윈호텔 2층 콩오름 식당 표를 만났다.
이재만 표는 고향이 전주이면서 지역에 어

려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독거노인들을 돕기로 했다고 한다.
음식점을 운영 하면서 매주 화요일 마다 봉사활동

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위에서는 1회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지속적으로 수 년 동안 봉사해오면서도 이재만
표는 싫어하는 기색을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성격이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을 꺼려

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언론매체에는 한번도 나오
지 않았는데 자신은 보여주기식 積善(적선)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선을 행하는 것이 더욱
더 값지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만 표는“봉사를 좋아서 시작했지만 오히려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있다”며,“어르신들의 덕담 한
마디가 생활의 활력소를 준다”고 겸손함을 보였다.
또한“정인스님과 인연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

다”고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이재만 표와 고락을 같이한 안선희(무형문

화재 제2호 이수자)명창도 함께 만났다.
안선희 명창은 매주 봉사활동에 빠지지 않고 무료

로 어르신들에게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다.
안선희 명창은 30년 전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해 전

국 어디든 안 가본데 없이 어려운 곳이라면 자발적
으로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안선희 명창은 무형문화제 제2호 이수자로서 통

령 표창 등 수많은 봉사상을 수상했고 우리 문화를
위해 후학들도 지도하고 있다.

안선희 명창은 처음 계기는 보육원에서부터 봉사
활동을 시작 했다고 한다.
처음 동기는 부처님의 자비심 같은 마음으로 봉사

하면서 지금까지 보람을 느끼면서 실천을 하고 있
다.
안선희 명창은 앞으로도“힘이 닿는 동안은 계속

봉사를 할 것이다”며,“언제나 즐거운 속에서 사회
봉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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